
청학동의 문화와 복식에 관한 연구

이 경 화* •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I•서론

청학동은 지리산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서 외부 세계와 교류 없이 그들만의 종교 

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교”라는 종교를 믿는데 이는 유불선이 삼위일체하여 마옴은 선 

（仙）이요, 육체가 있으니 불（佛이요, 행위가 있으니 유（儒）라는 것으로써 현재의 마을형성에 

주축이 된 종교이다. 이들은 긴머리를 땋아 늘어트린 소년 소녀들, 횐두루마기와 도포에 한복 

을 입고 갓을 쓴 차림이며, 수도생활, 의례제도. 서당식 한문교육 등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 

화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회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인간의 사희, 문화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 학동의 문화를 파악하고, 의복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청학동의 문화 

와 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의복 

행동에 있어서는 사진집을 통한 연구 및 본인이 실제로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을 병행하여 고 

찰하고자 한다.

n. 청학동의 문화

청학동은 해발 800m고지인 지리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소위 도인촌（導 

因村）이라고 불리는 이 청학동 사람들은 유불선（儒佛仙） 갱정유도교（更定儒道敎）를 신봉하 

는 자로써 한국전쟁 이후 이곳으로 모여들어 마을올 이루었다.

갱정유도는 유불선과 동서학을 합일하여 현대문화의 부조리면올 배제하고 인의예지의 인 

간본성을 수양하여 인간윤리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갱정유도（更定儒道）의 신앙대상은 선당 

궁（仙堂宮）이며 기본경전은 부응경（符應經）으로써 이는 전통윤리의 덕목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그들은 평상시 기상과 함께 영선도인법（繼仙導人法）이라는 특수한 운동을 

한다. 이는 목구멍을 통해 신선（神仙）기운（氣運）을 체내로 인도한다는 의미의 36가지 동작의 

새벽체조이다. 그리고 해마다 음력 10월 3일에 민족혼을 일깨우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 

로 민족대화합의 장을 여는 의미로 삼성궁（三聖宮）에서 제를 올린다.

이러한 교리에 따라 청학동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유교적인 전통생활방식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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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머리를 땋거나 상투를 틀고 횐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서당에서 훈장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청학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외부사람들의 드나듦이 잦아지면 

서 교통의 발달과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청학동의 경제구조는 농경위주에서 상업위주로 전환 

되면서 도인촌이라기 보다 관광촌이라 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m. 청학동의 복식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에서 규정된 독특한 의복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복식과 머 

리 모양이다.

첫째, 복식의 경우는 남녀 모두 횐색의 전통 한복올 착용하고 고무신올 신었으며 남자의 

경우 청색의 조끼를 입거나 외출시에는 어른들만 횐색도포를 입었다. 또한 남녀복식 모두 관 

흔상제에도 전통 복식을 입었다. 청학동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이유는 돌아오는 세상은 우리 

나라가 도덕문명으로써 세계의 지도국이 되고 부모국이 될 것이므로 자연히 우리의 전통의복 

이 세계의 복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식은 갱정유도의 교도로서의 상징적 표현 

물이며 그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무언의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머리모양의 경우는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써 이는 갱정유도인임올 알리는 표시이며 

머리를 깎는 행위는 더 이상 갱정유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청학동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① 단군의 이념과 사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국가라고 그들이 믿 

는 단군 조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모발을 지금에 와서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②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모발을 잘라버리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위배되기 때 

문이며, ③ 유교사상이 지닌 신체에 대한 소중함 때문이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소년과 소녀들은 머리를 길게 

땋아 댕기를 매고 성인 되면 상투를 올리며 여자의 경우는 쪽을 찐다. 집안에서는 유건을 쓰 

고 외출시에는 갓을 씀으로써 그들이 갱정유도임을 표현하였다.

의류는 삼베가 주류이고 현재는 화학섬유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외부세계와의 접변으로 인하여 개량한복이 도입됨으로써 개량한복을 입 

기도 한다.

IV. 결 론

청학동 사람들은 유불선합일（儒彿仙合一） 갱정유도（更定儒道）인 일심교（一心敎）의 정신 

을 삶의 가치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갱정유도의 사회적 표상으로써 집단생활을 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복식과 머리모양이 있는데 의복의 경우는 남녀 모두 전통 한복을 입으며 관혼상제의 

전통복식을 지키며, 머리모양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소년, 소녀는 땋아서 댕기를 매고 성인은 

상투나 쪽을 진다. 이는 갱정유도의 정신과 전통의식을 한복과 머리모양을 통하여 표현되어 

진 것이다. 또한 인사법의 경우는 신을 벗고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숙이며 담배 금지 둥도 청학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체계의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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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학동 사람들은 갱정유도라는 종교의 영향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체계와 사 

회체계를 형성하여 이를 복식과 머리모양, 생활방식. 교육 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학동의 독특성은 교통문화의 발달, 전기 •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중화되었으 

며 현대에는 그들의 복식만이 그들만의 종교적 속성과 정신을 표현하는 한 무언의 요소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수백년 또는 수천년 전부터 형성된 뿌리깊은 마을도 아니고 대대로 전승해 온 독특한 

역사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근대화와 서구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청학동 사람들이 고집하 

고 지키려고 하는 의식과 표현양식이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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